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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7. 12. 28(목)

즉시 사용

담당 국정운영실 행정정책과
과장 하종목, 경정 이인표

(044-200-2082, 2085)

연말연시 민생치안 활동 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

- 이낙연 국무총리 , 남대문경찰서 방문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(목) 오후, 남대문경찰서(서울 중구

소재) 112종합상황실 및 방범순찰대를 방문해, 연말연시를 대비한

민생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하고,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을

격려했습니다.

* 참석 :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(치안정감), 엄성규 남대문경찰서장(총경) 등

ㅇ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8일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과 9월 29일

서울지방경찰청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민생치안 상황 점검으로,

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

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남대문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

보고를 받은 후,

ㅇ “연말연시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,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를

줄여야 할 것입니다.”

ㅇ “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경찰

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주시기

바랍니다.”라고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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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 무전기를 통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,

ㅇ “근무가 엄혹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.”

라며 격려했습니다.

□ 이어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를 방문하여, 젊은 의경대원들과

치킨과 피자를 함께하며,

ㅇ “인생에 무의미한 경험은 없습니다. 경찰관은 국민들이 가장

신뢰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.”

ㅇ “현재를 원망하지 않고, 그때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

어느 새인가 큰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”라며 격려했습니다.


